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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status of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leisure activity time, considering of the city size.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first cohort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analysis was used data from survey targeting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of 2021. The city size 

was divided into large cities and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and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factors by city siz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ccording to leisure activity time on weekdays and weekends by city size.

  Results: In large citie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and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had a positive effect(+),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had a negative effect(-) on both 

weekdays and weekends. In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and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had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weekdays and weekends, while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had a negative influence(-).

  Conclusion: There were the same questions for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but other questions also 

appeared. Leisure activities that have a positive(+) impact on health status by city size are supported so 

that leisure activities can be actively carried out, while leisure activitie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are 

participate in other leisure activities together to improve health. It is believed that this pla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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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시기는 학업의 요성이 강조되고, 환

경  변화로 인해 심리 으로 걱정과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학업과 진로에 한 고민으로 

심리 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한 성인으로 

성장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회  환경과 하며 

사회화에 한 발 다가가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걱정과 부담이 어들고, 사회화 과정이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가활동이 요

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기의 여가시

간은 학업을 지속하는 재충 과 휴식뿐만 아니라 

여가를 통해 사회화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생산

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1]. 청소년시기의 여

가활동은 갈등과 긴장 해소, 학업에 집 할 수 

있는 원동력, 인 계, 자신만의 문화 공감 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고[2], 안정을 찾아주고, 

자아 정체성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3]. 따라서 

심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휴식 활동인 여

가활동의 질도 요하다.

  여가는 본질상 자유에 바탕을 두고 심리 인 

즐거움과 자기 발 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문화자본을 축 할 

기회를 가지는 역할을 하며, 기획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 활

동이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여행, 문화· 술 활동 

등을 포 할 수 있다[5]. 이런 여가활동은 개인이 

여가 시간, 업무 외, 는 필요한 활동 외에 하는 

자발 인 활동으로 일반 으로 즐거움, 휴식, 오락, 

개인 개발 는 사회화를 해 추구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22년 청소년의 평일 여가 시간  3시간 미

만은 도시 61.9%, 소도시 57.4%, 읍면지역 

57.1%로 나타났고, 여가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시설에 해 공공

도서 은 도시 36.0%, 소도시 32.9%, 읍면

지역 31.9%, 체육시설은 도시 35.8%, 소도시 

38.2%, 읍면지역 36.9%로 나타났다[6]. 상기 조

사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시간  시설 이용은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생활의 빈도를 살펴보면, 평일 기 으로 독서시간 

55.4%, 운동  신체활동 시간 75.2%,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98.2%,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61.1%, TV 시청시간 59.6%, 친구들과 노는 

시간 85.3%, 주말 기 으로 독서시간 56.7%, 운동 

 신체활동 시간 73.0%,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98.7%,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70.2%, 

TV 시청시간 72.6%, 친구들과 노는 시간 86.5%로 

나타나 주로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이용하여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7].

  여가활동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삶의 만족, 사회  계 등에 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과 만족에 

해서는 여가활동은 여가만족에 유의한 향 미

치고, 여가만족은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

치고 있다[8]. 한, 자율  체육활동은 자존감과 

주  건강, 정서  음악사용과 인터넷 게임은 

우울, 인지  음악사용은 삶의 만족에 정의 

향을 주고 있고[9], 독서시간과 친구와 노는 시

간이 늘어날수록, 게임 시간이 어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여가시간 

충분도는 행복감에 정의 향을 가지고[11], 여

가태도는 건강증진행 와 운동지속수행에 정의 

향[12]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계에 

해서는 오락  TV 시청은 공동체 의식에 부

정 이고, 독서는 정  향을 미치고[13], 동

아리‧체험활동과 놀이  신체활동 시간이 많을

수록 사회  계 수 이 높은 것[14]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사

회  계, 우울 등에 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규모별로 여가 시간

과 이용여가시설의 차이가 발생하고, 건강과 연

된 연구는 제한 이어서 도시규모와 건강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도시의 경우 소도시와 농 에 비해 시민의 

건강성이 양호하게 나타나 도시규모별로 건강성의 

차이가 있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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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규모별로 여가활동을 

심으로, 도시와 소도시로 구분하여 여가

활동의 종류  시간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는 

2018년부터 4, 1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1 코호트 조사는 2021년 

기  고등학교 1학년생을 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자료이다. 고등학교 1학년생은 학교를 벗어나 

학업과 진로에 한 고민이 더욱 심화되어 심리

으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충 과 휴식을 해 여가활동이 요시 될 필

요가 있어 상으로 하 다.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는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 변화를 악

하고, 련 정책을 수립  연구를 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16]. 도시규모는 도시와 소도

시로 구분하는데 도시의 경우 소도시에 비해 

문화활동의 범 가 넓어 여가생활의 종류  시

간에 따라 건강상태의 향 요인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단하여 구분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두 

지역 간의 여가생활의 시간을 악하기 해 독립 

T검정 활용하 다. 이 후, 도시와 소도시 

체 지역과 도시와 소도시 지역별로 구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여가활동의 

시간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일과 주말 간 변수의 향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 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로그램을 사용

하 고, 변수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결과

1.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요인별 차이

  도시와 소도시 집단별로 건강상태와 평일과 

주말의 종류별 여가생활의 차이를 악하기 해 

도시와 소도시를 구별하여 독립 T검정을 실시

하 다<Table 2>. 

Table 1. Composition of variables

Classification Variable Variable category

Dependent variable Health status

1. Not healthy at all

2. Not healthy

3. Healthy

4. Very healthy

Independent 

variable

Weekday

Reading time

1. Not at all

2. Less than 30 minutes

3. 30 minutes to less than 1 hour

4. 1 hour to less than 2 hours

5. 2 hours to less than 3 hours

6. 3 hours to less than 4 hours

7. More than 4 hour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Time to play with the computer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Weekend

Reading time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Time to play with the computer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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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differences in factors between Large cities and Medium and small sized cities

Variable

Large cities

N=1002

Medium and 

small

sized cities

N=901
t

p

-value

M S.E M S.E

Health status 3.29 0.630 3.29 0.644 0.245 0.806

Weekday

Reading time 1.98 1.190 2.13 1.162 -2.868 0.004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2.51 1.373 2.50 1.268 0.148 0.882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4.29 1.285 4.26 1.439 0.390 0.697

Time to play with the computer 2.67 1.606 2.80 1.575 -1.819 0.069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2.30 1.334 2.37 1.236 -1.103 0.270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3.12 1.506 3.18 1.604 -0.810 0.418

Weekend

Reading time 2.01 1.209 2.18 1.206 -3.027 0.003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2.67 1.531 2.62 1.378 0.703 0.482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4.97 1.345 4.89 1.523 1.223 0.222

Time to play with the computer 3.30 1.849 3.40 1.829 -1.195 0.232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2.95 1.552 2.90 1.442 0.770 0.441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3.96 1.880 3.77 1.883 2.136 0.033

* p value were from independent t-test.

  건강상태(t=0.245, p=0.806)의 평균값은 동일하

고, 평일의 경우는 운동  신체활동 시간

(t=0.148, p=0.882),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t=0.390, p=0.697)의 평균값은 도시가 높았고, 

독서 시간(t=-2.868, p=0.004),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t=-1.819, p=0.069),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t=-1.103, p=0.270),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t=-0.810, p=0.418)은 소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은 운동  신체활동 시간

(t=0.703, p=0.482),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t=1.223, p=0.222),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t=0.770, p=0.44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t=2.136, p=0.033)의 평균값은 도시가 높았고, 

독서 시간(t=-3.027, p=0.003),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t=-1.195, p=0.232)은 소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도시와 중소도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 여가활동 시간에 따른 건강

상태 영향 요인

  도시와 소도시 체집단을 상으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종류별 여가생활의 시간이 건

강상태에 미치는 방향성을 살펴보기 해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3>. 평일의 경우는 운동  신체활동 

시간(β=0.124, p<0.00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β=0.087, p<0.00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β=0.048, p=0.033)은 정(+), 독서 시간(β

=-0.076, p=0.001),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β=-0.133, p<0.001),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β=-0.014, p=0.530)은 부(-)의 향력이 나타났다. 

주말은 운동  신체활동 시간(β=0.14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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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β=0.093, p<0.00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β=0.032, p=0.151)은 

정(+), 독서 시간(β=-0.048, p=0.026),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β=-0.116, p<0.001),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β=-0.006, p=0.793)은 부(-)의 

향력이 나타났다.

3. 대도시의 평일과 주말 여가활동 시간에 따른 

건강상태 영향 요인

  도시를 상으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종류별 여가생활의 시간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하기 해 평일과 주말로 구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4>.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 all groups in Large cities and 

Medium and small sized cities

Variable

Weekday Weekend

β SE
p

-value
β SE

p

-value

Reading time -0.076 0.012 0.001 -0.048 0.011 0.026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0.124 0.011 <0.001 0.148 0.010 <0.001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0.133 0.010 <0.001 -0.116 0.010 <0.001

Time to play with the computer -0.014 0.009 0.530 -0.006 0.007 0.793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0.087 0.011 <0.001 0.093 0.009 <0.001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0.048 0.009 0.033 0.032 0.008 0.151

R2 0.040 0.045

Adjust R2 0.038 0.042

F 15.653* 17.548*

*p<0.001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ccording to leisure time on 

weekdays and weekends : Large cities

Variable

Weekday Weekend

β SE
p

-value
β SE

p

-value

Reading time -0.060 0.017 0.063 -0.069 0.017 0.033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0.171 0.015 <0.001 0.162 0.014 <0.001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0.082 0.016 0.010 -0.070 0.015 0.033

Time to play with the computer -0.083 0.013 0.012 -0.009 0.011 0.783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0.043 0.015 0.189 0.039 0.013 0.230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0.124 0.014 <0.001 0.090 0.011 0.009

R2 0.054 0.044

Adjust R2 0.048 0.038

F 9.385* 7.65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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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의 경우는 운동  신체활동 시간(β=0.171, 

p<0.00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β=0.043, 

p=0.189),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β=0.124, 

p<0.001)은 정(+), 독서 시간(β=-0.060, p=0.063),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β=-0.082, p=0.010),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β=-0.083, p=0.012)은 

부(-)의 향력이 나타났다. 주말은 운동  신

체활동 시간(β=0.162, p<0.001),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β=-0.009, p=0.783),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β=0.039, p=0.230),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β=0.090, p=0.009)은 정(+), 독서 시간

(β=-0.069, p=0.033),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β=-0.070, p=0.033)는 부(-)의 향력이 나타났다.

4. 중소도시의 평일과 주말 여가활동 시간에 

따른 건강상태 영향 요인

  소도시를 상으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종류별 여가생활의 시간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하기 해 평일과 주말로 구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평

일의 경우는 운동  신체활동 시간(β=0.090, 

p=0.009),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β=0.025, 

p=0.464),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β=0.112, 

p=0.00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β=0.025, 

p=0.469)은 정(+), 독서 시간(β=-0.037, p=0.293),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β=-0.185, p<0.001)

은 부(-)의 향력이 나타났다. 주말은 운동  

신체활동 시간(β=0.131, p<0.00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β=0.131, p<0.00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β=0.019, p=0.587)은 정(+), 독서 시간

(β=-0.002, p=0.958),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

간(β=-0.181, p<0.001),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β=-0.017, p=0.602)은 부(-)의 향력이 나

타났다.

고  찰

  여가활동 시간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향은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과 사회  계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여가활동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소도시 지역의 문항 요인 차이를 악

하면, 평일과 주말 모두 독서 시간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모두 

소도시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ccording to leisure time on 

weekdays and weekends : Medium and small sized cities

Variable

Weekday Weekend

β SE
p

-value
β SE

p

-value

Reading time -0.037 0.019 0.293 -0.002 0.018 0.958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0.090 0.017 0.009 0.131 0.016 <0.001

Time to play with a smartphone -0.185 0.015 <0.001 -0.181 0.015 <0.001

Time to play with the computer 0.025 0.014 0.464 -0.017 0.012 0.602

Time to play while watching TV 0.112 0.018 0.001 0.131 0.015 <0.001

Other than that, Time to play with friends 0.025 0.014 0.469 0.019 0.012 0.587

R2 0.055 0.071

Adjust R2 0.049 0.065

F 8.739* 11.39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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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지만, 평일과 주말 

모두 운동  신체활동 시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의 평균값은 도시가 높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소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평일과 주말에서 평균값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요인은 도시의 경우 친구들과 노는 

시간, 소도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환경은 

소도시보다 도시에서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도시와 소도시 체지역을 상으로 

평일과 주말 여가활동 시간에 따른 건강상태 향 

요인을 악하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범 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운동  신체활동 시간,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은 정(+), 독서 시간, 스마트

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부(-)의 향이 나타

났다. 평일에서는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서 

정(+)의 향이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미 하

지는 않지만, 주말에서도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서 정(+)의 향, 평일과 주말 모두 컴퓨

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부(-)의 향이 나타

났다.

  셋째, 도시와 소도시 지역의 평일과 주말 

여가활동 시간에 따른 건강상태 향 요인을 

악하면, 도시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범

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운동  신체활동 시간,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정(+),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부(-)의 향이 나타났다. 

평일에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주말은 

독서시간에서 부(-)의 향이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지만, 주말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은 독서시간에서도 부(-)의 

향, 평일과 주말 모두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은 부(-)의 향이 나타났다. 소도시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범 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운동  신체활동 시간,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은 정(+),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부(-)의 향이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미 하

지는 않지만, 평일과 주말 모두 독서 시간은 부

(-), 이외의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정(+)의 향이 

나타났고, 평일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정(+)의 향이 나타났지만 주말에는 부(-)의 

향으로 변화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2011 ~ 2016년 아동‧

청소년패 조사를 활용하여 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범 로 한 여가시간과 삶의 

만족도 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여가 부분에

서는 독서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게임 시간이 어들고, 통제변수  수면시간, 

건강상태, 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10]. 본 연구와 비교하

을 때, 도시에 한정  이지만, 친구와 노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

과[10]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에 치한 두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상으로 여가활동이 자존감, 우울, 삶의 만족과 

주  건강의 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자율  

체육활동은 자존감과 주  건강에 정(+)과 우

울에 부(-), 인터넷 게임은 우울에 정(+), 자존감과 

주  건강에 부(-), 인지  음악사용은 삶의 

만족에 정(+), 정서  음악사용은 우울에 정(+)의 

향으로 나타났다[9]. 본 연구와 비교하 을 때, 

체육활동이 주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결과

[9]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계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2018년 

아동‧청소년패 조사의 학교 1학년생을 상

으로 여가활동이 학교 내 사회  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여가 부분에서는 동아리‧체험활동 

횟수, 놀이  신체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그 외 

부분에서는 자아존 감, 학업성취도가 높고, 부

모가 정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학교 내 사회  

계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반

으로 친구와 함께 노는 환경과 외부  신체활동이 

건강과 사회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향의 결과는 본 연구의 운동 

 신체활동 시간,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상의 한정성이다. 

고등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하여, 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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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상을 다르게 하 을 때에 따라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지역의 한

정성이다. 본 연구는 도시와 소도시로 구분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도시의 규모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건강상태 향요인이 다른 상에도 

동일한 향을 주고 있는 지, 향이 변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2021년 기  고등학교 1학년생을 

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2018년 아동‧청소년패

조사 1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와 

소도시별 고등학교 1학년생의 여가활동 시간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 요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  계에 해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

러나 도시규모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이 다르고, 

반 인 건강상태에 한 연구도 나타나지 않

았기 때문에 선행연구와의 차별 을 가진다.

  건강상태의 향 요인은 도시와 소도시의 

평일과 주말 모두 운동  신체활동은 정(+), 스

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부(-)의 향력이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는 

도시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정(+), 소도시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이 정(+)의 향

으로 나타나 도시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요인도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규모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 건강상태 향 요인은 동일한 문항도 

있었지만, 다른 문항도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도시의 발 으로 인해 친구들과 야외에서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요인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시규모별로 건강상태에 정(+)의 향이 미

치는 여가활동은 여가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련 시설의 확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부(-)의 향이 미치는 여가활동은 감

소하도록 하고 다른 여가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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